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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카고 노회 총무인 수 크러멀입니다. 저는 상회비에 대해 1 ~ 2 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노회의 지도자 몇 사람들과 훈련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명이 "모태 장로교인"인지, 곧 평생 

장로교인으로 살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장로교인이 

되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셨나요?"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속한 특정 

교회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그 교회에 다녀서요"와 

같은 대답 말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장로교의 정치 제도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장로교인이어서 행복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정치 제도는 물론 우리의 신학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규례서의 처음 몇 장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규레서의 모든 

"F"장들은( 장로교 정치 제도의 기초)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물론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모두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어느 한 사람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려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사무실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회비는 바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상회비를 교회의 세금이나 회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회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상회비가 1인당 기여금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돈을 모을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전반에 걸쳐 똑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회비는 

진실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교회라는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와 노회가 더 광범위한 교회와 상회비를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격려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를 분별하는 도구로서 상회비를 함께 사용합시다. 


